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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. Timothy Shea - VDC를 대표하는 사업 관

리자 및 산업 분석가(매사추세츠, Waltham에 

소재한 Bentley대의 마케팅 학사, 매사추세츠, 

Wellesley에 소재한 F. W. Olin Babson 

Graduate School of Business의 경영관리학 

석사) 

 

버스 시장 점유를 위한 사용자 유치 

 

ASI, DeviceNet,  Foundation Fieldbus, 

Interbus-S, LonWorks, Profibus-DP, SDS 

및 Seriplex 등의 “개방형” 장치/센서 버스와

의 인터페이스 제품을 보급하는 모든 제작사

는 최종 사용자들이 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

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

강구해야 한다. 그러나, 이들 제작업체들은 자

사의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상대 경쟁 업체 

버스에 대한 실제적 또는 알려진 약점을 공격

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왔다. 

그 결과 기존 사용자 및 잠재적 사용자에게 

까지 혼란을 야기시켜 산업현장에 개방형 버

스기술을 사용하는 제어 네트워크 기술을 널

리 확산시키는데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. 산업

현장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버스기술이 장기간

에 걸쳐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버스 경쟁 

업체들이 비효율적인 비방 전략이 아닌 전체 

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데 노력

을 집중해야 한다. 미국조사기관이 "The U.S. 

Market for Industrial Automation Products 

Incorporating Device/Sensor Buses, ASI, 

CAN(DeviceNet, SDS), Interbus-S, 

LonWorks, Profibus -DP, and Seriplex, 

Second Edition"라는 이름으로 펴낸 조사결과 

보고서를 보면 1995년 조사 이후 1999년까

지 개방형 버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

였지만 미국 산업제어 시장에서 이러한 장치/

센서 버스의 전체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라

고 밝히고 있다. 이번 보고서에서는 잠재적으

로 2,300만개 이상에 달하는 device(센서, 액

츄에이터 및 컨트롤러 등) 연결기기에 대한 

미국 시장을 예측하였는데 개방형 네트워크 

보급이 이루어진 장치가 180만개로 추정되어 

8% 이하의 적은 보급율만을 나타내었음을 알

게 되었다. 이 180만개의 장치는 537,000개

로 추정되는 새로운 장치/센서 버스 노드를 

통해 인터페이스 되었으며 PROFIBUS, 

LonWorks, DeviceNet 및 Founation 

Fieldbus등이 이러한 버스 노드의 58%를 차

지하였다. 

 

이번 조사에서는 2002년 이러한 버스에 인터

페이스하는 새로운 장치가 약 38%의 예상 성

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잠재적으로 2,900만 장

치 중 1/4 이하의 장치에만 실제로 설치될 것

으로 예측하였다. 그런 다음 이 장치들은 270



만개의 노드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와 

같은 시장을 놓고 여러 경쟁 업체들이 몸싸움

을 벌이겠지만 최종 사용자 및 기계류 OEM

은 분위기가 안정될 때까지 관망한 후에 버스

를 선택할 것이다. 이러한 장치/센서 버스에 

대한 경쟁의 실제 원인은 기존 배선 및 기타 

일부 고유버스가 당분간은 계속 사용될 것이

기에 향후 바뀔 것이 확실하다는데 있다.  

 

Ethernet 및 Fieldbus 등의 개방형 네트워크

는 이러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위협 

요소로 작용하고 있다. 따라서 장치/센서 버

스 업체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

AIDA와 같은 수단을 통해 사용을 확산시키는 

데 집중해야 한다. AIDA는 장치/센서 버스의 

사용자 인식도를 증가시키며, 사용자가 장치/

센서 버스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, 사용자에게 

장치/센서 버스 사용의 동기를 부여하며, 사

용자가 버스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도록 원

동력을 제공한다. 간단히 말해서, 장치/센서 

버스 업체는 버스에 대한 전체 침투율을 높이

는데 더욱 집중해야 하며, 그저 미약한 판매

량 증가를 위해 타 업체를 쓰러트리기 보다는 

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

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. 

 
 
 
 


